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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2021. 01.29주요 내용 
1. 이번 주 주제 : [2021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 인식] 
    -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한국인의 갈등 의식] 
     -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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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진자 감염원에 대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교
회발 확진자 수가 전체 감염자의 11%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중’ 확진자수는 제외). 그런데 
이와 관련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국민들은 교회발 확진자
수가 전체 중에서 평균 44%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와 큰 차이가 난다. 한국 교회 신뢰도가 작
년 연초에 기윤실에서 32%로 발표했는데,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 올해 1월에 조사한 결과
는 21%로 무려 11%p가 하락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한국 교회의 대국민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82호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한국교회를 바
라보는 시각에서 얼마나 큰 인식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비개신교인이 한국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기독교 통계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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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1

•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20년 1월에 측정한 한국 교회 신뢰도가 32%였는데, 1년 후인 2021년 1월 동
일한 문항으로 조사한 한국 교회 신뢰도는 21%로 1년간 무려 11%p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로 인해 한국 교회가 신뢰도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한국 교회 신뢰도 변화(2020.01 vs 202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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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모름

*자료 출처 :기윤실, ‘20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2020.01 (일반 국민 1,000명, 전화면접 조사, 2020.01.09.~11.)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Note : 2020.01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 2021.01 조사는 온라인 조사 방법 임에 유의할 것 

• 한국 교회 신뢰도를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개신교인’은 70%, ‘비개신교인’은  
9 %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개신교인’의 한국 교회 신뢰도가 10%도 안 되는 상태로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 전도와 선교 활동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한국 교회 신뢰도 변화(계층별) (%)

•비개신교인의 한국 교회 신뢰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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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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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중 교회발 감염 비율,  
실제는 11%이나 국민은 44%로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어! 
2

• 지난 1월 21일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진자의 감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보도하였
는데, 교회발 확진자 비율은 전체 감염자 중 11%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중’ 확진자 수는 제외). 

• 이와 관련 실제 국민들은 교회발 감염 비율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 교회발 확진자 수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은 교회발 확진자가 전체의 
44% 정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실제와 무려 4배 가량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언론 대책에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10% 
이하

11- 
30% 
이하

31- 
50% 
이하

51- 
70%  
이하

71% 
이상

1418
2529

14

[그림] 코로나 19 확진자 중 교회발 확진자 수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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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부 발표 : 코로나19 감염자의 경로별 비율  
          (2020.01.20.~2021.01.19. 까지의 합산 비율, ‘조사중’ 수치는 제외) (%)

*자료 출처 :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01.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발생현황(정례브리핑)’ 
** 다중이용시설 : 체육/여가시설, 교육시설, 일반음식점/카페, 다단계/방문판매, 유흥시설, 목욕탕/사우나, 군부대관련, 기타다중이용시설 
Note) 질병관리청 보도자료(6p)에는 집단감염 비율만을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확진자 접촉도 포함하여 비율을 다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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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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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 조치, 
국민 절반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식! 

3

•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방역 당국의 조치가 얼마나 공정한지 질문한 결과, ‘공정하다’ 
49%, ‘공정하지 못하다’ 49%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영업적 손실을 본 것과 관련, 헌법소원 등의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 이상(68%)이 공감한다고 응답한다. 
[그림]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 당국 조치의  
          공정성 평가

모르겠다
2

공정하지 
못하다
49

공정하다
49

(%)
[그림] 영업 피해에 대한 헌법소원 등 자영업자의  
          항의에 대한 공감도 (%)

모르겠다
3

공감하지 
않는다
30 공감한다

68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 (일반 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 긍정 부정 응답 모두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종교의 자유, 공익 위해 제한할 수 있다’ 
2020년 8월 59% → 2021년 1월 86%로 대폭 상승! 

4

• 코로나19 기간 중 개신교 내에서 논란이 됐던 종교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국
민 인식을 알아보았다.   

• 그 결과,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지만, 대부분의 국민(86%)은 공익을 위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응답은 작년 8월 조사 때 59%였는데, 3차 유행기인 1월에 크게 상승한 수치이다. 
[그림] 국가와 종교 관계에 대한 의견 (%)

2020. 08*

2021. 01** 3

10

86

59

11

31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모르겠다

* 자료 출처 : 예장합동교단, ‘코로나19 이후 교회생태계 지형 변화 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8.13.~20)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 조사, 2021.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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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 1위,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공성’

5

• 향후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로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교회의 공
공성’을 ‘개신교인’은 39%가, ‘비개신교인’ 49%가 응답해서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 가장 큰 과제로 드러
났다.  

• 2위 응답에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보이는데, ‘개신교인’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예
배, 교육, 양육, 교인 돌봄, 전도 등 기본 사역’(32%)을 응답한 반면, ‘비개신교인’은 ‘사회적 책임(구제와 
봉사)’(30%)을 응답해 주목된다. 

[그림] 향후 한국 교회가 집중해야 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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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국민 평가 조사’, 2021.01(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1.12.~15.)

•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를 섬기는 공적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
에 대해 ‘개신교인’의 80%, ‘비개신교인’의 83%가 ‘그렇다’고 응답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대부분
이 한국 교회의 공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60% 이상이 한국 교회가 사회 통합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한국 교회에 바라는 사항 
-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를 섬기는 공적 역할’과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해 달라!’ 

[그림] 한국 교회에 바라는 사항 ‘그렇다’ 비율(개신교인 vs 비개신교인)

개신교인
80%

앞으로 지역사회와 한국 사회를 섬기는  
공적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

비개신교인
83%

앞으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해결하고  
한국 사회를 통합하는 책임이 있다

개신교인
72%

비개신교인
63%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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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가정, 도덕, 윤리 등 건강한 사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개신교가 앞장서는 것에 대해 ‘개신교인’의 
97%, ‘비개신교인’의 5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사회적 책임감이 훨씬 높지만, ‘비개신교인’도 절반이 넘게 필요성에 동의
하고 있어 실제 이러한 개신교 행동들이 실추된 신뢰도를 제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교회 밖 삶에 대해 가르치는 것에 대해 ‘개신교인’의 95%, ‘비개신교인’의 80%가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 밖 ‘비개신교인’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

•건강한 사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개신교가 앞장서는 것 ‘필요하다’ 
: ‘개신교인’ 97%, ‘비개신교인’ 57%

[그림]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개신교인 vs 비개신교인)

개신교인
97%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개신교가 앞장 서는 것의 필요성

비개신교인
57%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교회 밖 삶에 대해  
가르치는 것의 필요성 

개신교인
95%

비개신교인
80%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 교회에서 지역봉사, 가정상담실, 취미교실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절
대 다수(92%)의 개신교인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
는 사역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비개신교인들에게 집 근처 교회에서 워킹맘을 위한 미취학 아이돌봄서비스, 노인학교, 가정상담실, 취미
교실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는데, 3명 
중 1명 정도(32%)가 참여 의향을 밝혔다. 개신교에 거부감이 큰 비개신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여 의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찬성(개신교인)   

•대부분의 개신교인(92%),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찬성한다!’

찬성한다 
92%

참여 의향  
있다 
32%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그림] 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여러 프로 
          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 의향(비개신교인)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기독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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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교회 연합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으로 개신교인들은 대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1위로 지적
해, 낮아진 신뢰도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 개신교인들에게 한국 교회 연합 기관에 대한 통합 리더십 구축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대부분이 ‘필요하
다’(79%)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 교회 연합 기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 
          (개신교인, 1+2위, 상위 5위)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한국 교회 연합 기관의 우선적 사역,  
‘한국 교회 신뢰도 회복’ 55%

6

대사회적 
신뢰도  
회복

평신도의 
공교회  
의식 및  
교회의  
공공성 
교육

이단  
사이비  
대처

한국 교회 
교단 간  
교류 및  
연합 사업 
활성화

미자립  
교회 지원/ 
교회  
양극화  
해소

27283035
55

[그림] 한국 교회 연합 기관을 하나로 묶어  
          통합 리더십 구축의 필요성(개신교인)

필요하다** 
79%

개신교인,  
공교회 정인지율(정확하게 아는 비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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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신교인에게 사도신경의 ‘공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5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들에게 공교회의 의미로 알고 있는 내용을 주관식으로 응답하게 하고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했는
데, 이들 중 19%만이 공교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 이 정인지율을 전체 응답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10%로, 우리나라 개신교인 가운데 ‘공교회’의 의미를 제
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회 
인지율

공교회  
내용 
정인지율 
(인지자  
기준)

공교회 내용 
정인지율 
(전체  
개신교인  
기준)

10
19

54

[그림] 공교회 인지도 및 정인지율(개신교인)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기독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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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개신교인이 원하는 개신교인 이미지,  
→ ‘윤리성과 공익성’ 

8

• 비개신교인에게 종교 관련 이미지 단어 20개를 제시한 후, 본인이 원하는 개신교 이미지를 선택하게 했는
데,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이 ‘윤리적인’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투명한’이었다. ‘희생적인’, ‘정의로운’, ‘배려
심 많은’, ‘공익적인’, ‘포용적인’이 이어졌다. 

• 한편 ‘온화한’, ‘중도적인’, ‘리더십있는’, ‘진보적인’, ‘새로운’, ‘진취적인’, ‘보수적인’, ‘혁신적인’, ‘매력적
인’은 우선 순위가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이념적인 이미지는 모두 하위권으로 밀린 점이 주목된다. 

• 종합하면, ‘윤리성’과 ‘공익성’이 개신교에 대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비개신교인들이 원하는 개신교인 이미지(1+2순위) (%)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윤리적인 투명한 희생적인 정의로운 배려심 많은 포용적인 공익적인 합리적인 열려있는 절제하는

1215162223232425

42
53

• 절대 다수의 개신교인들은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실제 한국교회가 공교회적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노력한다’ 44%, ‘노력하지 

않는다’ 56%로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 중요도

8

중요하다
92

(%) [그림] 한국 교회 공교회적 노력 정도 (%)

노력하지 
않는다
56

노력한다
44

*자료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공교회 및 한국교회의 공적역할에 대한 여론조사(개신교인 및 비개신교인 비교)’ (개신교인 1,000명, 비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11.27.~12.07.) 
** 긍정 부정 응답 모두 (매우+약간) 합한 수치임(4점 척도 문항) 

중요하지 않다

•개신교인, ‘교회의 공교회적 역할 중요하다’ 92% 
               ‘한국 교회, 공교회적 역할 노력한다’ 44%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기독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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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여러 분야가 위축되었다. 그 가운데 교회의 위축도 매우 크다. 교인들의 교회 생활
이 위축되면서 개인 신앙생활의 위기가 닥쳐 왔고, 교회 헌금이 줄어들면서 소형 교회는 생존의 고통을 겪
을 수 밖에 없었다. 

교회 내적 활동의 위기도 위기이지만 더 큰 위기는 교회에 대해 일반 국민이 혐오의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3쪽 참조). 한국 사회에서 전도의 대상인 비개신교인은 교회에 대해 그 누
구도 긍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당분간 ‘전도’가 어렵겠다는 불안감이 크다. 

실제 교회발 감염자 비율이 11%인데 국민들은 44%라고 인식하는 이 격차는 왜 발생했을까? 혹자는 언론
의 편향적 보도 때문이라고 해서 책임을 언론에 돌린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교회 자체의 문제 그리고 교회
와 사회의 관계에서 빚어진 문제라고 보는게 더 타당할 것이다. 우선은 코로나19 1차 유행의 주인공이 ‘신
천지’였는데 국민들 보기에는 신천지가 교회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의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2차 유행의 중심에 사랑제일교회가 있었고, 3차 유
행에서는 최근 경북 상주 BJT열방센터에 이어 IM선교회까지 대량 확진자가 교회 및 관련 시설에서 발생하
였다.   

그런데 더 기본적인 이유는 이미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으
로 보아야 한다. 가뜩이나 불안했던 교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다보니 그것에 대해 더 주목하고 그래서 
실제 이상으로 교회발 확진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과 사실의 격차를 언
론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언론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일반 국민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듣기 때문에 언
론이 국민 인식 형성의 절대적인 영향자이다. 지난 1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깨달은 점이 있다
면 언론을 상대하는 데 미숙한 점이 많았다는 점이다. 차제라도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 기관을 중심으로 
언론을 상대하는 ‘대언론 상설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 교계 지도자들이 고민해 
주길 바란다.  

지금처럼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
어 보이지 않는다. 교회가 진심을 가지고 교회 본연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
는 행동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통
합되고 장기적인 실천을 제시하고 이끌어 주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전체의 흐름을 벗어나
려고 하는 일부 교회나 교계 단체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하다. 성당이나 사찰이 코로
나19 방역대책을 통일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가톨릭이나 불교가 개신교보다 중앙의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개교회주의에 기초해 있어서 개교회와 교계 단체를 통제할 수는 없다. 하
지만 모든 교회나 교계 단체는 기독교가 존망의 기로에 서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개교회주의에서 벗어
나 교계 지도력을 세우며, 그 지도력의 권위를 받아 들이는 자각이 없이는 교회가 이 사회에서 ‘좋은 종교’
로 자리잡기 쉽지 않다.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사점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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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국민의 절대 다수(90%), 
‘우리 사회 갈등 심각하다!’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2020 한국인의 공공 갈등 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 다수는(90%)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 특히 최근 8년간 같은 조사 결과 그 수치가 90%를 웃돌았는데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아,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 ‘심각하다’(2013~2020)

• 집단별 갈등 심각 정도로는, ‘진보 세력 vs 보수 세력’을 85%로 가장 높게 꼽아 우리 국민은 정치 이념 갈
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8년간 남녀 간 젠더 갈등의 심각성 인식이 제시된 집단 중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 2013년 29%에서 
2020년 46%로 무려 1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 ‘심각하다’(2020년, 주요 집단)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909190
9292939393

• 사회적 갈등 중 ‘정치 이념 갈등’이 가장 심각!

한국인의 갈등 의식 조사

(%)

(%)

진보 세력 
vs 

보수 세력

정규직  
근로자 
vs 
비정규 
근로자

못사는  
사람 
vs 
잘사는  
사람

경영자 
vs 
노동자

젊은 사람 
vs 
나이든  
사람

수도권 
vs 
지방

영남 
vs 
호남

남자 
vs 
여자

46505761
78808085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2013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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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간 갈등 발생과 관련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어느 것에 동의하는지 질문하였는데, ‘부추기는 집단이
나 세력 때문에 발생한다’는 의견이 63%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37%)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78%)이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는데, 사회 갈등에 대한 우
리 국민은 민주 사회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 간 갈등,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발생한다’ 63% 

2
사회 갈등의 책임,  
‘국회’(91%)가 가장 높아!
• 주요 사회적 주체 11개 집단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 정도를 물어본 결과, 91%의 국민이 

국회가 사회갈등에 ‘책임이 있다’고 인식해 국회를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
으로 ‘언론’ 86%, ‘중앙 정부’ 84% 등의 순으로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정도로는, ‘대통령’이 3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앙정부’ 33%, ‘지방정부’ 
2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 국회, 언론, 법조계는 사회 갈등에 따른 책임은 높다고 인식했지만, 노력 정도는 낮게 인식했다. 
• 11개 집단 중 종교계의 사회 갈등 책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 61%, 갈등 해소 노력에 있어서는 ‘노력

하고 있다’ 15%로 나타나 11개 집단 중 하위권에 위치해, 사회 갈등 책임과 갈등 해소 주체로서 종교계
의 역할은 다른 집단에 비해 미미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사회 갈등의 책임 정도와 노력 정도(11개 집단)

국회 언론 중앙정부 법조계 지방정부 노동계 대통령 재계/ 
경영계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15152216

37

16
27

13

33

1112

51
616567

75687576
848691

책임이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림] 집단 간 갈등 발생 인식 [그림] 집단 간 갈등의 사회 발전 영향

37
63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사회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기 
때문에

22

78 사회 발전에 
부정적

사회 발전에 
긍정적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 (%)

(%)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종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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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 대비 ‘갈등 늘었다’ 60%
•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 해에는 이전 정부보다 사회적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이 30%였으나, 

집권 2년 째는 12%로 급락했고, 작년에는 6%로 매우 낮게 응답했다.  
• 반면, ‘늘었다’ 응답은 문재인 정부 집권 첫 해 23%에서 2년 째 52%로 치솟았고 작년에는 60%로 나타

났는데, 국민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는 사회 갈등 관리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점차 국민의 비판

적,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림] 이전 정부 대비 문재인 정부 갈등 증감(연도별)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0

60

52

23

35

33

35

47

6

7

12

30

줄었다 비슷하다 늘었다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문재인 정부 때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일방적 정책/사업 추진 때문에’ 45%
• 문재인 정부 때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일방적 정책/사업 추진 때문에’가 45%로 가장 높

았고, ‘정책 및 사업의 개혁 성향 때문에’ 21%, ‘개혁 반대 세력 때문에’ 18%, ‘경제/사회적 환경이 악화
되었기 때문에’ 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갈등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갈등이 ‘늘었다’ 응답자) (%)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0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0.01.13.(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2.24.-28)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및 사업 추진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및 사업의 개혁 성향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반대 세력 때문에

경제/사회적 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16

18

2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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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로봇 1대 늘 때, 일자리 0.1%p 줄고, 실질임금 0.3%p 하락’ 
한겨레_2020.01.27.

사
회
 
일
반 

경
제

한국 지방인구 유출 OECD 평균 ‘두배’ 
농민신문_2021.01.20.

주식 투자서, 교보 베스트셀러 사상 첫 종합 1위 
조선일보_2021.01.23. 

신생아 0, 0, 0 … 우리 마을이 사라진다 
중앙일보_2021.01.23.

‘돈 내고 이런 숙소에...’ 이주노동자 주거권 외면이 부른 비극 
한국일보_2021.01.25.

미스트롯2 사랑의 콜센타,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1,2위 휩쓸어 
조선일보_2021.01.25.

교
육

원격수업 때 얼마나 소통? 학생 학부모와 교사 인식 격차 컸다 
한겨레_2021.01.28.

블룸버그 ‘韓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G7 진입..사상 최초’ 
뉴스1_2021.01.25.

코로나 중에도 사교육 참여율 증가(사교육 실태) 
매일경제_2021.01.27.

경제적 양극화 - 월급 모아도 자산 축적 어렵다 
중앙일보_2020.01.27.

세계 28개국 근로자 조사_ 일자리 불안, 고립감…세계 노동자들 삶의 균형 무너진다 
한겨레_2020.01.25.

코
로
나
1
9 

코로나 여파에 정신과 진료인원 급증… 20대 여성 22% 증가 
조선일보_2021.01.25.

코로나 감염 1억명 넘겨… 세계 인구 1.3%가 고통 
동아일보_2021.01.2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80175.html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1/01/23/4HMI3CIOD5F6BLV5A3PYTFXONM/
https://www.news1.kr/articles/?4191402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2021/01/25/XXQ6ULXIX5BKDGU7DYLZDS24GI/
https://news.joins.com/article/23979916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25/RRQ3N4JJMBEN3IB3RZ3JVBMJ5E/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32419/view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80821.html?_fr=mt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509290004257
https://bizn.donga.com/health/3/all/20210127/105126337/2?ref=main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80601.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97669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8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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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슈
큐
레
이
션

코로나19 백신 접종 태도와 일상생활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한국일보_2021.01.28.

국
제

한번도 취직 못한 2030 '사상 최대' 32만명...코로나發 ‘잃어버린 세대’ 나오나 
조선일보_2021.01.25.

바이든 첫 지지율 60% 중반…4년 전 역대 최저 트럼프 '압도' 
머니투데이_2021.01.26.

‘10년내 가장 재앙적인 글로벌 위험 요인 1위 전염병’ 
연합뉴스_2021.01.24.

코로나로 더 좁아진 취업문… 대기업 65% “채용 줄이겠다” 
조선일보_2021.01.27.

‘문재인 보유국’ 시대, 합리적 유권자는 존재하는가 
중앙일보_2021.01.28.

“급할땐 써야” “화수분 아냐”… 코로나 재정대응, 누구 말이 옳은가 
한국일보_2021.01.25.

코
로
나
1
9 코로나19 영향…임금 불평등 커졌다 

경향신문_2021.01.25.

‘코로나 1년’ 수도권 자영업자 가장 많이 줄어…6만8천명↓ 
연합뉴스_2021.01.2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2617218283193&type=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242133005&code=940100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9149800030?section=economy/all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2124500009?section=economy/all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1/27/HOVEULEY45BTJBRHPNLF7GRLP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news.joins.com/article/23980260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417030003163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51444000223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5/20210125013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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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교회학교 위기 이렇게 극복했다! 

넘버즈 칼럼

남궁원 목사 
일산광림교회 교회학교 담당 

코로나19로 인해 교회학교의 출석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환경 속에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과 방법이 많이 바
뀌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 또한 학생들을 못 만난다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교회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는 ‘온.거.무 프로젝트’였다. 온라인 거룩
한 무브먼트!!! 학생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강조했던 슬로건이 있었다. “Online과 Offline의 공통점은 
‘line’입니다. 우리는 이 ‘line’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온.거.무 콘텐츠는 ‘아무찬양’, ‘MY Name’, ‘Familia Photo 심방’, ‘믿음의 씨앗’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다음과 같다.‘아무찬양’은 유행하던 아무 노래를 개사해서 담당 목사인 필자가 선생님
들의 집 혹은 일터에 찾아가 선생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이 장면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다. 그
러면 학생들은 그 유튜브를 보고 자신들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 중 추
첨을 통해 선물도 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다. 
‘My name’은 예배실 안에 학생들의 의자마다 300명의 이름을 붙여서 학생들의 이름을 부른 후, 축복기도를 
해주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Familia Photo심방’은 담당교역자인 필자가 학생들이 다니는 익숙한(familiar) 거리로 찾아가서 가족
(Familia)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밟고 축복하는 영상을 담았는데, 총 78개의 지역을 다녀왔다. 학생들은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목사님이 그 땅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면서 삶의 공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
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씨앗’ 프로젝트가 4주간 진행이 되었는데, 300개 화분을 사서 그 화분마다 학생들의 이름
을 붙이고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들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다. 학생들은 왜 예수님이 믿음을 씨에 비유하셨
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학생들을 만나는 대면 예배 때, 이 화분들을 직접 전달해 주
었다. 이 모든 것은 유튜브 채널명 ‘드림트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 콘텐츠를 진행할 때는 항상 말씀과 
접목시켜서 진행하여 학생들이 재미와 기대감 그리고 관심과 사랑 플러스 은혜까지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심방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3분심방’과 ‘사골심방’이다. ‘3분심방’은 3분 카레에서 힌
트를 얻었다. 3분 카레는 영양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당장에 허기진 배를 채우기에는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심방할 때, 손 편지와 정성이 담긴 간식을 챙겨서 우체통에 넣고 문자를 보냈다. 학생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교회의 사랑에 감동하게 된다. 또한 사골은 깊이 우려내야 진국이다. 그래서 ‘사골심방’은 한 번 
만나면 몇 시간이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티칭보다 리스닝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다.   
코로나 이후 ‘사골심방’은 제약이 많지만 ‘3분심방’은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어서 학생들과의 관계
를 끊임없이 유지하는데 단순하고 강력한 효과가 있다. 온.거.무(online)와 3분심방(offline) 등의 ‘line’사역
을 통해 코로나19 첫 대면예배 때 재적의 60% 이상 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뜨거운 하
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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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2021년을 맞아 ‘코로나19 시대 교회학교 위기 이렇게 극복했다.’ 2막을 준비하고 있
다.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하나의 콘텐츠를 준비했는데, 바로 S.P.A.R.K
이다. 이는 Spirit Physical, And, Real, King의 첫 머리말을 딴 용어이다. ‘운동화신은 뇌’라는 책을 통해 얻
게 된 아이디어인데, 학생들에게 뇌의 촉진제 즉 ‘SPARK’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운동이라고 설명하면서 공부
하기 전에 운동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 커리큘럼을 현재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재미있고 유쾌한 운동을 통해 학업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질을 올리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것이 있다. 교회학교가 코로나19 대처를 어떻게 잘하는
지 못하는지 고민만 하기보다 다음세대 사역에서 무언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
에 하늘의 전략과 지혜가 임할 것이라 확신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 리포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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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후원 기관 | 

후원 기업 |

후원 개인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
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 
    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
욱,  김주롱,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  안태근,   엄정석,  여삼
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종,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
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혜숙(가나다순)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 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 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횃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
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
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
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
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신규 후원 | (재) CBS, 광주다일교회, 대구내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예장통합교단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 하나마을교회  | 
김윤환

http://www.mhdata.or.kr/bbs/page.php?hid=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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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

야별)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

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

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전

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제 33호ㅣ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

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제 34호ㅣ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

온 일상의 변화 
제 35호ㅣ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제 36호ㅣ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

학교 권고의 글 모음 
제 37호ㅣ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제 38호ㅣ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

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제 39호 ㅣ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제 40호 ㅣ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제 41호 ㅣ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제 42호 ㅣ‘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

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

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

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

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

다’ 36%  
제 56호 | 우후죽순 ‘ㅇㅇ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

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
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
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 고등 교사’ 75%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
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
영상 플랫폼’ 이용률,‘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
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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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
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
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
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
년보다 ‘신체 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
과 자질 1위, ‘책임감’ 54%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
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
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제 79호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 신년 여론조사

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
낙연’ 17%, ‘윤석열’ 17%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 
62% ‘우울하다’  

제 80호 | 전국의 아동 학대, 13분마다 1건씩 신고되고 있어!  | 1월 초, 국민이 생각하
는 일상 회복 수준, ‘코로나 이전의 40% 수준’ 

제 81호 | 빅데이터로 본 2020년 한국 교회 4대 이슈  | 2020년 상위 20% 가구 순자
산, 하위 20%의 ‘167배!’ |  60대 이상 고령층,10명 중 3명만 ‘건강 상태 좋
다’

69호-79호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
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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